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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성탄전or 찬양의 밤 
오늘 찬양에때 후， 본당에서， 제 1.3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세속의 도시에서 성탄 전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리로 쏟아지는 수많은 인파(Á波) , 매혹스럽게 빛나는 네온 
사인，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흥청거리듯 들려지는 캐럴(carol) , 이러한 것들은 이미 오래 전에 예수를 도시로부터 추 
방시켜 버 렸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땅에 공존하는 교회도 예외는 아닌 듯 싶은 일이다. 세속의 문화에 익숙하게 

길들여진 도시의 많은 교회들 역시 그리스도를 교회당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 그것은 예수의 성육신의 참된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며， 비천함과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할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 까닭에 세속의 즐거움이 구원의 
기쁨을 대신하였고， 세속의 감사는 예수의 죽음을 대신하였다. 만일 주가 세속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다 
면， 그는 처음부터 세상의 왕궁에서 나셨으리라! 그러나 주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는 처음부터 낮고 천한 죄인 
들의 구주가 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 노래(new praise)를 부르게 하 

신다. 충현에서 천국일꾼으로 자라는 어린 영흔들이 충현의 성도들을 2천년 전의 베들레햄의 조용한 마구간에 초 
청한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모든 이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별빛을 비추 
시고， 주께서 누이신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길 소망해 본다 

저116차세례삭，오늘찬양예배 시에 본당에서 
세례에 있어서 회개의 요구와 사죄의 언약 

‘세례식은 우리에게 물의 상징성을 보여준다. 물과 피는 부정한 죄를 씻는다. 주님인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 
를 받으러 오심으로써 무죄한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셨다. 예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숭천하신 후에 요 
한이 예언한 그 일을 하셨다. 그분은 성부께서 약속하신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다. 회개의 요구와 

사죄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세례는 그 나라를 위한 준비의 정표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정표가 되었 
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그에게 속한 자를 세례로 표 

시하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하나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이다’ (마 28:18 ,19), -Edmund P, 
Clowney의 ‘교회’ 중에서-

오늘세례에동참하게 되는모든성도들은세례에 관해 좀더 진지하게 묵상하고 이에 임하게 되길간절히 바란 
다. 그래서 형식뿐인 물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영적인 각성 

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교구총회 
4부예배후，본당에서 

성도는 영존하시는 한 분의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이 
다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피가 흐르며， 
따라서 그들은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다 교구총회를 

통하여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길 기도하자. 

제명 · 출교 

당회는 〈새벽이슬(신문))을 통해 후원을 요청하며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교영 집사(교적번호 83 
155)를 제명 · 출교 시켰다. 당회는 그 동안 개인적으 
로 근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하였기에 이와 같 
은결정을내리게 되었다 

교사종회 
이번 주 목요일(28일) 오후 7시 , 갈렬리홀에서 , 

충현의 모든 교사들이 한 자리에 

예수의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날마다 성전 
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그리스도라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쉬지 아니했다(행 5:42) , 
세상의 학문이 변하고 가르치는 방법이 변하더라도 
교회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가르치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 

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니고는 결코 거듭날 수 
없으며 성화(聖化)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충현의 모든 
교회학교 현장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 

는하나님의 영광을다함께간구할수있도록모든교 
사들은 목요일에 실시하는 교사총회에 기도와 소망함 
으로 참여하시길 바란다. 

2000년 12월 24일 

복음 !i.!f 초래 
“복음으로의 초대” 이번 교역자수련회를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이다 수련회의 주제가 “예수의 흔적 
을 가진 교역자가 되라 .. (갈 6:17)였는데 예수의 흔적 
은 결국 복음이기 때문이다. 이번 수련회는 처음부 

터 끝까지 복음으로 일관된 수련회 였다 모든 프로그 
램의 방향은 복음이었고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주제에 점점 더 깊이 밀착되어 갔다. 온 몸을 잠그 
는 옹천의 뜨거운 물 속에서도 복음은 따라다녔다 
서늘한새벽 공기 속으로의 걸음에도복음은 물러서 
지 않았다.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몰입되 
게 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처음 수련회를 출발하면서 
부터 복음은 물음이 되었다.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 

내 속의 무엇인가가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면 

서 복음은 고민이 되었다. 내 속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면 차라리 포기라도 하고 항복을 하겠지만 
조금씩 ，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져 내리는 나 자아의 

몸부림은 내 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다 무엇인가 
알 것같으면서도 손에 잡히지는 않는 듯한 안타까움 

이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마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엉뚱한 신앙고백을 한 베 

드로처럼，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당황해 
하던 도마처럼 내 안의 전쟁은 이미 패배하고 있었 
다. 담임 목사님의 특강은 그런 의미에서 나에겐 다 

메섹 도상의 경험이 되었다. 목사님은 처음부터 성경 

으로복음의 일관된흐름을설명하셨다 구약의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예로 들면서 복음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말씀하셨을 때 눈이 열리는 기분이었 

다 그리고 그 복음이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어졌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되어 

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깊은 영혼의 출 
렁임이 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복음의 실체를 
안다는 기쁨은 그런 것이었다. 우리가 모인 그 장소， 

그 시간은 영흔들이 열리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각자 

에게 임송}는 경험이었다. 특히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 

님을 만난 경험을 들려 주셨을 때 그분의 자유함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목사님의 능 
력 또한 거기서부터 시작되며 강력한 리더십의 자신 

감은 복음의 결과였다.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사역자로서의 소명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 우 
리 모두가함께 가자고한길이 거기에 있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한 사명이 거기에 있었다 수많은 장애물 

과 핍박이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더욱 확실하다. 출발과 함께 고민 
으로 시작된 복음은 확실한 소명의 확인으로 돌아오 

게 해주었다. 이번 수련회를 기획하고 진행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감사한다， -
안 장 덕 (목사， 13교구 지도) 

연말뱅사일정표가 8면에있습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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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Last Chance For Your Soul 

(Luke 19:41&42) 

“ He cried as His eyes viewed the city, saying, “If you had known in this day, even you , ‘thethings 

which make for peace! But now they have been hidden from your eyes' 

A s He approached Jerusalem , 

r-1sitting on a colt that no one else 

had ever sat on, Jesus wept. He cried 

as His eyes viewed the city, saying, “ If 

you had known in this day, even you, 

the things which make for peace! BlIt 

now they have been hidden from yow 

eyes" (vv. 41&42). This moment in 

SClipture is a beautiful pOltrai t. After 

three years of ministry and thirty-three 

years of human life, from His strut in 

Bethlehem, to His escape in Egypt 

because Herod wanted to kill Him, to 

His lIpbringing in Nazareth , to His 

raising of Lazareth from the dead, all 

of Jes ll s' life was filled with one 

purpose. He wanted to save 야lÍ s world. 

He tallght the people and preached the 

gospel. He gave everything, yet, at this 

time He wept. Even thollgh He was 

bein g recognized , praised , and 

honored by a crowd of His disciples, 

say ing , “ Blessed is the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Peace 

in heaven and glory in the highest" (v. 

38). Jeslls cried. Although everything 

appeared trillmphal , the cross 

approached Him closer and closer. His 

successful three year mini stry gave 

Him the reputation 때d respect for the 

crowds to truthfully shollt “Hosarma", 

but Jesus still wept. 

Tears are a bealltiflll expression of 

heartfe lt , not deceitful , human 

emotion. Very few people aren ’ t 

moved by the cry of a human herut, 

like Stalin or HitJer. Most people are 

moved. For instance , when a small 

child is lost and crying for its mOthel~ 

most people gather to help and feel 

sympathy. Hard workers, blue collru' 

workers , who are rough and tough , 

wipe their eyes when they look at the 

cry of someone hurting. 1’ ve seen 

really cold young men cry Ollt for their 

mothers at the cemetery. Over here, 

Jesus wept. If you look through His 

eyes, every heart will move. His eyes 

looked upon the Jemsa1em temple, not 

the building itse lf, but the people 

inside it. They were trying to worship 

the Lord, to commllnicate with God. 

Perhaps , Jeslls is now look in g at 

Choong Hyun , not the building , but 

looking at us, and saying, “If you had 

known in this day, even you, the things 

which make for peace! But now they 

have been hidden from your eyes" (v 

42). For this, Jesus cried. 

Jesu s preached , healed , and 

sacrificed to give these people love. 

They had so many opportuni ties to 

accept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They lost this opportunity by faith. 

They passed on their salvation time! 

Je sus gave them more than they 

needed. He gave them everything they 

needed. But the more He gave, the 

more they rejected Him and rebelled 

against God. The arms of salvation 

that reached out to them, the door to 

etemity shown to them, was not given 

heartfelt reception. They σeated Jesus 

as a human, not as their Savior. Even 

though Jesll s called them, their ears 

were deaf. Now Jesus is approaching 

Jerusa1em, knowing that He soon must 

leave this place becallse He has to take 

the cross. He cried for the poor souls 

who didn ’ t know the way of peace. He 

cried for the poor soul s that didn ’ t 

know the way of peace. He cried for 

the poor soul s that didn ’ t know the 

way of sa lvation because of their 

r멍ection ofHim! 

Right now, in thi s day and age, 

Isn ’ t the same thing happening? The 

Holy Spirit keeps telling us the truth. 

The Holy Spirit keeps pounding on the 

door of our hearts to open up. Even 

thollgh we keep attending church 

every Sunday, after Sunday, after 

Sunday, just like the Israelites attended 

the Temple, many people continue to 

r텀ect the truth. Every Sunday you hear 

the Gospel message, you heru' God ’s 

voice , but you don ’ t really pay 

attention to the Lord. Oh, the missed 

opportunities of sa1vation, etemal time. 

Even though every Sunday provides _ 

this blessing from heaven, people still 

neglect it and many miss their last 

chance for their souls to experience 

life. Here, in today ’ s Bible verses , 

‘ x ι ‘ 

Jesus saw the mllltitude of souls tha~"'> ,; ，~잃Pdr터0빼ver， the so때ooses to do 
-ι~'{'_ .. .:.~;#: ‘ . , 

would not see h않ven. He wept as Íj.ß'i샤 뺑tf.건e'tlûii향bßd . He steals money. His 
“:、;;~，\." .... '..，꺼“: ‘.,w 

looked at Jerusalem. These peo'p1e 간> "father 떠íð:따in not to do it. His father 
? ‘ .，::ι ι 

were going to lose eterna1 1ife, forèver, -' _"- ~veÌl go음s sd,fru‘ as to offer evelything 

and ever. ’ ‘ 'y h~ nas:-sþ, thal’ his son will not steal. 
4‘ 

If yo u have n ’ t made the most The son is caught, prosecllted , and 

important decision of your life, Satan jailed under government law. That’s 

doesn ’ t cru'e if you come to church; He 

doesn ’ t pay atte nti on about such 

matters. If you haven ’ t made the 

decision, Satan never cares if you help 

other people. Today, Jesus visits men 

and women through the Holy Spirit 

He uses the message of the Gospel and 

the Holy Spiri t. If faith can come 

through hearing without a preacher, 

how do you heru' the Gospel? “ Andmy 

message and my preaching were not in 

persuasive words of wisdom, but in 

demon stration of the Spirit and of 

power" (2 Co r. 2:4). Amen! The 

Gospel is God ’ s evidence , Through 

Bible teachers, Christian fellowship, 

so nship , and stewardship , and 

Christian newsletters, where the Holy 

Spirit has power, people come to faith. 

Everything that is under the power of 

God ’ s control contributes to one ’s 

faith. Sometimes people come to know 

the Lord at fllneral s, hospitals, and 

prisons . Sometimes people come to 

faith because of a business fail llIζ or 

becau se they hear it from their 

children. But still , Jesus is ignored, 

even through He preached, healed, and 

was crucified and died for us 

Sometimes we respect God, perhaps 

honor Him and praise Him for a 

moment, but still come back to our 

simple way. 

The most impoltant thing for your 

life is that you have to say yes to Jesus.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Of 

course, lt’s your privilege to say no. In 

today’s Bible verses, you can see two 

des tinies. There are two dest inies 

because God ’ s covenant is there. If 

you r망ect God, you lose eternal life , 

And that's not God ’s fault! Imagine an 

earthly father who raises his 'son in 

righteousness. The boy knows right 

from wrong. he has been trained to do 

not the father ’s faul t. It’s not God ’s 

fault if yOll tum away from His calling 

to yOll. Evely person sitting here today 

has abso lute ly no excuse for not 

receiving Jesus as their Savior. He is 

Lord, whether you acknowledge Him 

or not. He is the tmth, the way, and the 

light! No one comes to God except 

through Him. 

Today is the last day of December, 

the las t day of the year 2000 . In 

today ’s Bible verse, it is the last day of 

Jesus' visitation to Jemsalem. Ln your 

life , what is the las t day of yOUJ 

visitation? It is your death. Death is the 

finishing line for ollr life here on earth. 

Today may be your last opportunity to 

finish. My deru' friend, please accept 

Jesus now. This is the most irnportant 

decision for you. If you say no, there 

might not be another chance. You 

might not get another chance. Some 

people say that they ’ re so busy right 

now, bllt that before they die they will 

accept Jesus and repen t. Don ’ t be 

prolld of yourself. 1 will tell you that 

you are a fool! Don' t ignore the sound 

of Jesus knocking on the door to your 

heart. Some people say that their 

Mom ’s pray for their souls everyday. 

They say these godly women go to 

church every moming and trllly pray 

for them. They appreciate thei.r Moms’ 

efforts but they don ’t want to reaIly to 

be serious about religion. They don ’t 

want to be religious men, they want to 

enjoy a normal life. They believe in 

heaven but don ’ t want to get involved 

now; they ’ 11 take up the matter later. 

Don ’ t be fooli sh , Please Iisten to the 

Holy Spüit. Please listen to Jesus. He’s 

crying ou t. He prayed on the cross , 

“Father, Forgive these people". Please 

come, accept Jesus as your Savior. 메 



제 608호 

김성관목사 

주님의눈물 
예수께서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퉁 

에 앉아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가우셨습니다. 그의 성결한눈에 예루살 

렘 성이 비치자 우시면서 말씀하셨다. ‘너 

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42절). 성경에 묘사된 이 순간은 아름다운 

한 폭의 초상화였습니다.3년 동안의 사역， 

그리고 베들레햄에서 시작되어 헤롯의 칼 

날을피해부모의품에안겨애굽으로피신 

했던 시절과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그의 33년 간의 

모든생애는하나의목적으로채워져있었 

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구원하시기를 원하 

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가르치셨 

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 

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 울고 계십니다. 비록 한 무리의 제챔 

에 의해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으로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 (38절)라고 인정 

받고 찬양받으며 영광 받으실지라도， 그는 

우셨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승리한 것 같 

으나， 예수께서는 점점 더 십자가에 가까이 

이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의 성공적인 

3년 동안의 사역이 군중들로 하여금 그를 

향해 “호산나”라고 외치며 명성과 존경을 

돌리게 하였지만，그는 여전히 우셨습니다. 

사람들때문에우선예수 
눈물은 진심과 정직에서 우러날 때 흘리 

게 되는 인간감정의 아름다운표현입니다 

때론 극소수의 사람들， 즉 스탈린과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눈물에 의해서도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 

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물에 의해 그의 

마음이 동요합니다. 한 예로 어린아이를 잃 

은 엄마를 볼 때， 그녀를 위해 울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돕고자 하며， 그 

녀와 통일한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힘든 

일에 종사하는 거칠고 강인한 노동지들은 

그들이 다친 사람이 우는 것을 볼 때， 그들 

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실제로 묘 

지에서 죽은 어린아이들의 어머니들을 위 

해 절규하는젊은사람들을본적이 있습니 

다. 예수께서도 우셨습니다. 만일 여러분 

의 그의 눈을 들여다본다면， 모든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의 눈동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였습니다. 그는 성전 건물이 아 

닌 성전 안에 있는사람들을 바라보신 것입 

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께서는 지금 충현교회 

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건물이 아닌 

주낀흥현 

마지막기회 
(녹 19:41 ,42)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명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기 위한 중대 그 아들은 붙잡혀， 기소되었고， 정부의 법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여러분들 아래에 쇠사슬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러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 이 교회에 오건 말건 관여치 않을 것입니 므로그것은아버지의잘못이아닙니다 이 

다!' (42절)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 마귀는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와 마찬가지로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예수께서 우신 이유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결정을 하지 향한 부르심으로부터 멀리 떠나간다면 그 

멸망당할 영흔 때문에 우선 예수 
않는다면， 마귀는 여러분들이 이웃을 돕건 것은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 

말건 전혀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에 ~)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예수는 복음을 전파하셨고， 고치셨으며 ， 그가 멸망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음에 대해 절대로 변명하실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려고 자신을 희생하 오늘날，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를 인정하든지 인 

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는 복음의 메시지와 정하지 않든지 ， 그는주님이십니다. 그는 

를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위해 많은 기 성령을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만일 전하 진리요， 길이요， 빛이십니다. 그를 통하지 

회를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의 는 자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 

해 얻을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듣습니까?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다. 

들을위한구원의 때가지나가버렸습니다. 있어 많은 눈물로 너회에게 썼노니 이는 너 

예수는 그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지금당장해야할일 
주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필요한모든 것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오늘은 12월 마지막 날이며， 2천년도가 

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주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 (고후 2:4). 아벤! 끝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성 

신 것들보다 더 많이 예수를 거부하였고 하 복음은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성 경 본문을 생각해보면 예수께서 육신의 몸 

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내밀어 경 교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으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 

진 구원의 팔， 그들에게 나타난 영생에 이 통해서 ， 양자됨과 청지기 직분， 그리고 기 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에서 

르는 문은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 독교인들이 만든 회보를 통해서 퉁퉁， 성령 마지막입성E 무엇입니까?그것E 측。입 

니다. 그들은 예수를 단지 인간으로만 여겼 의 권능이 입하는 곳에서 사람들은 믿음에 니다 즉 。 。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 

고， 구세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권능 아래 나는 결승선입니다. 아마도 오늘이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의 귀는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의 믿음을 북돋워줍니 들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 가질 수 있는 마 

막혀버렸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예루살 다. 때때로사람들은장례식이나병원그리 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렘에 가까이 이큰셨고， 그는 십자가에 못 고 감옥에서 주님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것 

박히기 위해서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어떤때는사업의실패나그들의자녀로부 E 여러분이 하실수있는 가장위대한일 
아셨습니다. 그는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터 복음을듣고믿음에 이 E기도합니다. 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거부하시면， 또다 

가난한 영혼을위해 우셨습니다. 그는자신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 시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 
을 거부함으후 구원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시고죽으신 예수를 무시합니다. 비록 복음 람들은 지금은 매우 바쁘다는 이유를 삼기 

가난한 영혼을 위해 우셨습니다- 은 전파되고， 병고침을 받지만 말이지요. 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를 영접하지 

이 시대를보고우서는 예수 
아마도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 

도 하고 영화롭게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지 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의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별어지는 만， 여전히 인생의 어리석은 길로 되돌아옵 음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것은 아닙니까? 성령은 여전히 우리에게 니다 자신들의 어머니는 매일 자신들의 영흔을 

진리를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펴할수없는책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기 위해 강하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λ라 들E 말하길，자신들의 경건한어머니는 매 

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아오듯， 우리 역시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일 아침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가시며， 그 

매주일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러 수께 “예”라고대답을하는것입니다. 그것 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 

나 그들처럼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계속해 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아니오” 다 그들은자신들의 어머니의 애%심을고 

서 거부합니다. 여러분은주일마다하나님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오 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에 대 

의 말씀인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만， 실제적 늘 성경 본문에서 두 가지 운명을 발견하게 해 진지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으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구 됩니다. 두 가지 운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 그들은 신앙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원의 기회와 영생에 이 E 는 시간을놓쳤습 의 언약때문입니다. 만일하나님을거절하 않으며， 평범한 인생 을 즐기길 원송}는 것입 

니다. 비록 모든주일 하늘로부터의 축복이 면 영생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니다. 그들은 천국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 

준비되어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부인하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죄를 저질렀으 금 당장에 천국을 얻는 것은 소망하지 않습 

며， 많은 이들이 구원을 경험하는 영혼의 나 아버지에 의해 의롭게 된 어떤 아들을 니다 그러한 이들은 천국은 나중의 문제라 

구원을 위한 그들의 마지막 기회를 놓칩니 상상해보겠습니다 물론그아들은잘못으 고 말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 

다 여기 오늘의 본분에서 예수는 하늘을 로부터 올바른 것을 알았습니다. 죄를 짓기 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기울이십시오 

바라보지 못하는 무리들의 영혼을 보셨습 전 아들은 선을 행하도록 훈련받았습나다. 예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바라보셨기에 우셨 그러나 그 아들은 악한 것을 선택하였고， 영흔으로 인하여 심한 통곡을 하고 계십니 

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생을 잃게 될 것이 돈을훔쳤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악한짓 다. 그가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 

었습니다. 영원히 아주 영원히! 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고， 아들이 돈을 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훔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줄 수 말입니다. 예수께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 

인생의중대한결정 있는 한 모든 것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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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몰끼찌 

수리남에서의 l년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단기평신도선교사 오경진 · 한정은 

사링낭F는 동역자 여러분메I 얄홈! 추념으( 0/름요료 문얀드립 l( 

타 

지난 l년 동얀 서흐l와 한111 수리냥사역에 동t벼추신 여 

려분배/ 상오료 갑사릉 드링니다 2000년 한 해까 마무리되어 까고 

끔성료 11도료 서션요료 그러고 [(ff마다 보내주시는 메 있승니다. 삭년 이맘대 수리냥을 향 

엘응 통한 객려와 사량은 서흐/틀어I꺼/ 큰 ￡l。 l 되었습니다 하 바꺼요요 추비하며서 안나니의 
2. 2. [J 2. ι L ' !J -' 

무멧보다도 삶F닝1111서 우리에게 부어추신 은쉽l는 축량하 인도안싱을 깐성 tïl 의뢰하던 앙 D I 

11 어렵승니다 선교치라는 상황이끼어l 하나닝1111 싱중람며 그야말로 영그치/ 같은데， 벌써 한욱 

사느 오쉽l르 추셔교 이디어드과 나누 푸서하 교저/르 토하 
I f.I.. -, L L 2. -, ' c.. 으료 올D/-강 춘비릉 하는 치/ 모습을 

여， 또한 선도릉 통안여 우리에꺼1 11쁨을 추였습니다. 그러 보연서 얀L/-닝이 성리해수신 시깐을。il 

고， 그 11깐은 &κF닝11il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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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것 

1교구가 농어 

촌 전도를 떠 
나던 11월 
30 일， 아침 
7시 출발예 
정 버스를 타 

기 위해 새벽부 
터 주부들의 손발 

은 어느집이든 바삐 서둘 
렀으리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봉사하면서 전도 

하고 싶은 마음 가득하나， 가정을 가진 주부들이라 마 

음만큼 쉽지 만은 않았다. 

충주 가금변에 가금교회가 사역하는 지역은 80%가 
불교신자이며 중앙탑까지 있어 여러 불교 행사들이 개 

최되는 지역이다. 작년에 전도하고 왔었는데 그 결과 

임 통 개 (집사， 1교구) 

최석주 목사님과 교인들의 기도와 사후관리로 믿는 자 

나 안 믿는 자나 부드럽고 친절히 대하며 마음들이 차 
츰 녹여지고 있으며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한 
다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 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 
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2인1조로 축호전도를 나갔 
고 이 · 미용팀은 교회소속 어린이집 유아들과 이미 도 

착한 할머니들의 머리를 손질하느라 재빠르게 웅직였 
다. 머리결과 숱에 따라 조금이라도 잘해드리고 싶어 

신경을 쓰는 이 · 미용팀은 식사시간이 언제인지도 모 
르고 열중이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머리를맡긴 상태 

이기에 복음을 전하기엔 더 좋은 기회였다. 84세의 할 
머니는 업혀 오셔서 거동을 못하시니 짧은 컷트를 해드 
리면서 , 혹시라도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니 지금 이 모 

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것을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정 

성껏 다듬게 되었다. 그분에게 누워서라도 기도하시길 
권면하면서 이같은 봉사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함을 다 
시느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전도팀의 활동을 통해 서로 간 

에 도전을 받게 되었다. 빚때문에 자살하려던 사람을 
만나 예수를 증거하여 다시 삶을 돌아보게 된 분， 반대 
하는 분의 허 리띠를 잡고 마구간까지 따라가서 결국 교 
회에 나오겠다 말씀하신 할아버지 ， 다 성장한 자식을 
잃고 술과 고뇌로 세월을 보내며 술먹어 생긴 반점을 

보여주는 분께 전도하신 집사님이 본인의 병환의 치유 
하심을 전하자 “나도 교회 나가면 고쳐지나요7’ 라며 

지푸라기도 잡으려는 인간의 나약함을 느껴본다. 

생활에 바빠 교회에 못나갔지만 항상 나가고는 싶다 

고 하신 분， 사람이 그리웠던지 부드럽게 대하는 순수 
한 마음을 가진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때 주님의 자녀 
되는 권세의 가치를 함께 누리길 원하며 ， 우리는 십자 
가 뒤에 감추시고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캄캄한 밤 시간은 우리의 도착을 은은하 
게 맞아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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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스마스일 핀정한 의1:1 1는? 

김 영 훈 (목사， 고퉁부 지도)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껴|에서 크리스마스까 까 

장 먼저 오는 곳온 빽화점옐 켓업니다. 교효j들이 
아직 생탄 쟁색을 꾸미 ìl 월벤 젠부터 이미 빽화 
점들은 아륨다운 쟁색과 트리로 크리스마스를 준 
비했습니다. 물론 우리까 다 얼 듯 빽화점틀이 여| 

수닝의 탄생을 축하하끼 위해서 쟁석한 껏온 아 

닙니다， 그틀온 예수념온 옐~I 도 못하고 또 판엄 
도 없고 단~I 앙품을 파는 더|에딴 판샘이 앗습니 
다I 그러나 초j소한 믿는 ìl 독교댄만은 싸구련 앙 
업주의의 포로까 되 ~I 밀고 본쟁을 회복해야 펄 

켓업니다. 크리스마스는 여|수념이 없이는 아무 

의미까 없는 껏업니다. 크리스마스의 초점은 예 

수닝이시 ~I 어떤 앙품이나 선물이 아닙니다. 아 

니 오삐 려 효↓려한 켓과는 전혀 판껴Iì~ 없는 날업 

니다. 오δ| 려 예수념의 탄생얼이 구런나{나는 마 

구판에서 시작되었다는 껏온 이 미 그 탄생이 빽 

화점의 화려힘과는 전혀 판껴Iì~ 없옴을 보여 주 
는 켓업니다， 그 탄생온 업자까와 함께 생꾀할 때 
에 온젠한 한빵이 되는 켓C닙니다， 따라서 크리스 

마스는 즐꺼운 낳이 ìl 도 하지만 또한 매우 진~I 

한 l날이 ìl 도 힐니다‘ 멀는 끼 독교인은 여|수닙이 

오샌 이유ì~ 생하ì~라는 샤설을 알ìl 때문업니 
다， 여l수념온 철먹고 철날ìl 위해서까 아니라 죽 

으러 이 땅이| 오씬 켓C갑니 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빽화점에서까 아 
니라 오직 성경 안에서만 찾아야 업니다. 

주닝을기다리며 

김 인 식 (목사， 청년2부 지도) 

성탄의 떠들썩함이 넘쳐나고 있으나 또 다른 거리에 
서는 여전히 추위에 고픈 배를 움켜쥐고 쓸쓸함으로 
이 계절을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평강 
의 주님， 구원의 주님은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 

면，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상한 심령들을 찾아 고 
치실 분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 
실 분으로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사 61:1) 가브리엘 

천사들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입은 
천사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하신 말씀과같이 그 이름은온세상에 구원 
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예언했습니 
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 
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을 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놀라운 표적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비 
난을모면하려고어떤 ‘남자의아들’로 태어났다면아 
니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도 우리와 똑 같은 죄 
인이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키 위해 초렴하셨던 주님 
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십니다. 평 
화의 왕으로 만 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 
고 기다리십시다. 사랑핸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이 추운 겨울 사관에 누울 곳이 없어 마구간 
에 오신 주님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모셔드릴 빈 
방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의 온갖 걱정과 
염려들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께서 들어오실 틈이 없 
는 것은 아닌지요? 이 성탄에 오실 주님이 다시 쓸쓸히 
추운거리와마구간으로가시지는 않는지요? 

추낀흥현 

푸르를 이야기 

“빈 방 있습나까?” 

이 종 태 (강도사， 청년1부 부지토)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 가까워올수록갱짝나는j 

이 있다. 바로 “빈 방 있습니까?’라는 연극이다. 한 

중에 여관을 찾는 한 가족의 안타까움으로 연극운 시 
작된다. 아무리 찾아도 빈 방을 찾지 못하다가 겨우 

느 여관에서 빈 방을 발견하고， 주인과의‘따뭇한 이。 
기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받으면서 전개된다.ι 결국 이 
연극은 우리에게 주님을 맞이할 방이 있느냐는 
도전을던지고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오셨을때도아기이신 예수님 
누일 곳이 없었다. 모두들 말로는 메시야를 고대 
있었지만， 정작 메시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에 오셨을때에는빈방한칸을내어드릴 여유가없 
다. 그렇지만 지금도 사정은 그리 변하지 않은 것 
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께서 들어 
실 수 없을 정도로 꽉 차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되기 
문이다. 올해도 변함없이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의 마음에 주님 이 거하실 곳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 

두운밤에 여관문을두드리며 빈방을찾는그안 
운 목소리가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조차우리는 예수님 
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7 
다는 주인공은 뒤로하고 우리들의 잔치로 끝나는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도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며， 이 성탄절에 
도 “빈 방 있습니까7’라고 그 안타까운 목소리로 외치 

시는것같다. 

크리희f스E.f 복픔 

김 윤 식 (전도사， 대학부 부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섭기기로 여러 차례 맹 

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방의 
접하는사이에 이방의 신들을용납해 버리고말았습니 
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였으면서 
동시 에 바알과 아세라 퉁을 용납하는 잘못을 범하였 

니다. 
로마의 기독교도 똑 같은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히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개종한 사람들은 그들의 
신과 여신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남아서 로마 λ 

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에 
그 문화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로마교는 많은 이교적 
인 축일들로 얼룩져 있으며， 개혁된 기독교에도 크리 
스마스와 이스터(부활절)속에 이교의 요소들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기독교는 과거에도 그러해 왔듯이 

이방문화의 보이지 않는 도전에 직변해 있습니다. 
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고서도 모르는 사이에 
을 이방문화로 대치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습니 

다. 
하지만 복음은 결코 이방문화로 인해 변질되거나 
려져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 복음은 더욱 분명하고 
력하게 세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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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훌 글 그림 장 민/ (minj74@jaangminn.com) 

성탄절에 틀려추는 “붉은 여우 0/0 1=1 1" 

여l수닝깨l서 탄생한 마구1버l 여러 동웅들이 축t~t~11 위해 
요였답니다 그들은 0~1 f 폐수닝머l 간자 한 1hλl씩 여l뭉응 
드렸지요 맡은 자신의 구유흘 드렸고， 정소는 따뜻한 우유 
를 드렸요띠， 양은 。 f추 부드러우 턴을 드렸당L{타. o~lf 여l c. .. 

수닝은 동뭉틀o( 드리는 여l뭉응 1f보꺼I 받으셨쇼. 그런데， 

한 쪽 구석에 붉은 。1우l~ 울끄러미 o( 광갱을 바라보고 있 
였습니다. 여우에 대한 좋λl 양은 강쟁을 1h였던 동울등은 
붉은 여우어l꺼I 울었승니다 ' . 
“0:[우야， 녀는 0 ~1 ( 여l수녕메l 무엉응 드렸니 ? " 

“여l웅응 드리1f는 했lf ?" 
그러자 여우1/- 한장응 망성o (r: /-1/- 엽을 옐었0;요. 
“냐는 L/-외 교황향을 드렸어! " 
0:[우으f o( 한마디어1 오든 성승틀은 엘처l강( fjf얀했당L{r:/-. 

“녀는 항상 그렇더라!" 
“o~니 어떻게 순뀔한 0~1 f 여l수닝메I 그런 못된 짓을 항 수 
있니 ?" 

“녀는 역시 문제1/- 있어!" 

붉은 여우는 o~우 망 없이 박으로 L/-1~버렸승니다 o(등의 

계속되는 비난을 듣교 잊던 o~lf 여l수닝삐l서 소용t( 말씀하 

였승니다 o~추 부드렵고 온유한응성요로. 
“얘틀o~， 장만 LH 망응 틀어보겠l니? 냐는 여우1/- 1/-장 퀴한 
선웅을 바졌다고 생맥H! " 
。 ~1 f 혜수니의 o( 마헤 치스드으 다시 소라을 nf우1 ( 시차 

I c-. 2. " D () 2. L • • - L.,.: i! ’ 
했지사-요a 
“" 0야애r1에1끼l 여혜l수닝 ， O;C렇꺼l 그렇게 말씀하성 수1/- 잊죠 ?" 

“그링 우린 원1/-요? " 
o~l ( 여1수닝은 소긍 선보다 티 부드렵고 온유한 응성으로 
o(렇께 망씀하셨승니다. 

“밥에 녀의 구유는 LH1/- 사라연 타시 네 갯o( 휠 껏이고， 

소야I 녀의 처요 또 다시 ̂H1 ( 1;이여 야o~! 너~f 털은 다 a 
시 자라꺼l 틸 11o l=! 그렇지만 여우어rHf 교활향은 생영。 l란 
다. 여우는 그 시회!료 사4힘H를 피하고， 새llf한i(꺼l 출 역。 t 

릎 사냥해 온단C:/-. 그러니1l/- 0:[우는 λ꺼|으l 생영응 춘 켓이 

란다 
o~lf 떼수닝이 이 및뻐l 정승틀은 o/-.무 망도 하지 못했당니 
다. 그 후로 붉은 여우흘 본 정송은 o~우도 없0;1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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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 사모는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며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 과연 그럴까?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 

해 기자의 가정을 먼저 언급해야겠다. 기자의 아버지 
는 목회자셨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가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목회자 가족도 사람이다. 인간이다. 목사님 
사모도 핀잔을 주변 상처받고 욕을 하면 기분 나쁜 인 
간이다. 그런데 다르게 보인다 항상 고정된 편안함으 
로 성도의 눈에 비쳐진다. 이번 주는 그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펀안함의 대기속으로 ... 

역시 사모님들이라 그런지 말씀과 대화의 초점이 
희생에 맞춰져 있었다. 주제가 ‘십자가 군사의 성품’ 
인 이유도 있겠지만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도 사모님들 
의 평소 희생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구역원들은 서로 강해져야 한다고 권고해 주었다. 

강해지되 세상 속에서 강해져서는 안 되고 은혜 안에 

서 강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 이유는 고난 받을 것 
을 미 리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 
난 받지 않는 군사란 없다. 우리는 모두 주의 군사. 고 
난은 당연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충족에 
엄매이지 말고 고난을 태연히 받아들이자고 했다. 한 
구역원은 개인의 충족에 얽매이는 것은 군에서 말하면 
탈영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군사는 군에만 소속된 
다. 우린 십자가 군사이다. 그러니 세상의 돈이나 명예 

--..! i Þ.J1펴뭔~ I암틀-

다시 만난 예수님 

주만흥헌 

간흥과 니눔 (교구이야기) 

，1.. ~7J 풍I‘F의 서품 

따위에 얽매이는 것은 탈영행위라는 
뭇이다 

세상의 군사도 절대 복종을 외친 

다. 세상의 군사는 지휘관이 틀릴 수 
도 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절대 복종 

을 외치는데 하물며 틀리지도 지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두고 

있는 십자가 군사는 당연히 절대 복 
종해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의 군사 

는 승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십자가 군사는 승리 
가 확정되어 있으니까 우린 그냥 복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된다는것이다. 
마무리를하며 김명신사모님의 신앙고백이 있었다. 
강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한 자신이 십자가 군사가 됐다 
는 것은 정말 수지 맞는 일이라는 것이다. 목사님과도 
이런 이야기를자주한다고한다. 우리가뭐 자격이 있 

느냐고 오로지 하나님께 받은 것 뿐이라고 ... 자격도 
없는 자가 군사가 됐으니 군사 훈련이라도 확실히 받 
아야하지않겠느냐고. 
인도자가 정리하는 말에서 주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바로 사랑이 무기라고 ... 사모님들에게서 느껴지 
는 특유의 편안함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 

다. 
교제의 시간에서는 어린 자녀를 둔 사모님들의 부탁 
으로 김경숙 사모님의 ‘자녀기르기 특강’ 이 있었다 

성도님들께도 도웅이 될까 싶어 남긴다. 어릴 때는 틈 
만 나면 성경을 읽어준다. 그럼 성경을 보고 읽어주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고 글씨도 빨리 

배우게 된다. 주일엔 시험기간이라도 공부를 못하게 
한다 그럼 자녀도 자연히 주일을 좋아하게 되고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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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A구역 

구역장:전선영사보 
인도차:김명신사모 

에 열심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QT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해질 뿐 아니라 창의력이 
나 논리력도 길러진다. 성도님들도 적용해 보시길 ... 

톰딛활훌 
당션울휘하여 

한날율빽하소서 
어톨 속어 ðlDHI이는 이틀울 

빼리~I 마소kI 

(권요셉 기자) 

쟁명창71률 λl착하께 하소셔 

뜨겁7’ 몸부휠*，는 한 날올 휘하여 
당션이부활하소셔 

6교구 고져l숭 갑샤 ’간농’으로 현대 중앙 병 
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약물치료 

되기를 원합니다 1개월 가량 치료예정입니다. 

7교구 정범용 정도. 여러분의 기도로 골수 
가 맞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수술에 성공하도 

록 기도해 주십시오. 원정희 정도 난소암으로 
12월 20일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서울 중앙 병원 

51병동 9호에 입원해 있습니다완쾌를위해 기도 

해 주십시오. 조숭민 정도폐에 물이 차서 민중 
병원 351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71도빼주삽시오， 

뜨겁7’ 홈부립*1는 한 날올 휘하여， 

“주의 탄앨따심끔” 
이 현 숙 (집사， 6교구) 

대 성 (15교구) 주의 탄생아심끈 

처 는 이북。l 고향이지요 고향땅에 교회가 들어오자 마 
| 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 때가 아마 초동학교 때 였지요. 

그렇게 그냥 교회란 것이 윗인지 알게 되고 12살 때 경성 
땅，그러니까지금의 서울로내려왔지요. 제가공부를잘해 
서 경성서 학교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재중학 
교를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1퉁도 하고 성적이 좋았는데 교 
회를 찾아다니다가 라디오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 참 신기 

한 것이라 생각하고 라디오 만드는데 여념이 없다보니 성적 

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넌 배재중학교 
다닐 필요 없다라면서 전기학교로 보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공고지요 그 

러나 전기학교에서도 라디오를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수소문해서 라디오 배 
울 수 있는 곳을 찾아냈고 낮에는 전기학교 밤에는 라디오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 

래도 교회는 갔지요 그곳이 유일한 안식처였으니까요. 찬양대도 했습니다. 일본사 
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참 핍박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더 오기가 나서는 작은 모임에 
도 더 열심히 갔습니다. 큰 형님도 예수쟁이였는데 한경직 목사와는 친구 사이였죠 
당시 큰형님은신사참배를안한다고끌려 갔었습니다. 일본사람들의 핍박이 심해지 

자 저는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에서 역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힘들었죠. 
해방이 되자 저는 기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번엔 공산당 놈들이 교회 

당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참으로 한탄스런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월남을 해서야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신앙을 가로막는 일이 되었습니 
다. 남쪽엔아는사람이 없으니까이리저리 떠돌아다닌 거죠. 그러니 교회도정착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신앙이 자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 

니 어느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는 데 급급했죠. 가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살던 일제시대와 공산 치하를 떠올립니다만 오히려 아 

무도 막지 않는 지금 예수님께 가기가 더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앞 집에 사는 구 
권사님이 예수얘기를한겁니다. 반가왔습니다. 옛생각도나고 ·큰형님 생각도납 
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모르고 ... 비록다늙어서지만다시금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구역예배도 나가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 
고있습니다. 

아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짙이요 

주의 탄생마십끔 

조롱파 업박파 멀시와 전대를 

맡기워암이요 

주의 탄성아심끔 

칠영파 극안 가난파 생월의 염려에서 

놓아주려아심이요 

주의 닫샘아심끔 

우리의 사상과 경엄으로 재워져 있는 그속에 

들어오시려아심이요 

주의 탄생아심끔 

올법을우리가다지켜 

나의 존재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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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황/1 부저지는 뺀t캉 야t 
01'7f의 용 。J묘 2..1-1 아'71 

구윤 속 자그πt한 공7{ 
고l깐과 준종윷 /#운다 

심。l.f월 처 아원 바깥 

아음한낼}윷 우~1~1 
북4F화운 "r찌아 
요윷도 흉 속중 도은 
나는 아71 011수 븐 우주좋 떻고 었다 

이상한월01째요 
감격의 여환l 남b밟어야짧뺏뼈 
풍령ól 이는바닷가의째^t훌챔혐 
모든 것을다잊은째두려워때는나의모습은 

이상한일이지요 
그래도 담대하채용기훌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얘수님옳형해 
베드로의 모습을 쟁각하면서 
차디찬물결의 고통소리를밟으며 걸어겼는대… 

이상한일이지요 
갯가를 스치는 바람소리에 놀라서 
걸어가던발자욱이 
의심 속에 빠져버린 나의 묵습윤 ... 
정말로이상한일이지요 
두번이 지나가버린 선 년 젠의 일 
무거운 시계추는고개를 뚫지만 
풍랑속에 잠기우는 나의 모습에 
조용히 내미시는 에수님의 손길 

세장은 이상한 일 투성이지L요“ 
차가워진 나의 손길이지만 
시퍼런 못， 사램 박혀버린그촌길에 
따스해지는나의작은손 
멀게만느껴지던피묻은 
조용히나의마음속에맺 

·sμ딛.t딛섭과~t.it!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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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y.랩Z얘셔 우려 쭈부에게 맡기신 야。 
핵써l蘇 대학교 1학년과 고퉁학교 2학년 
혔다.、 하지만 이률이 어 렸을 적 에 아파하던 
확여본다. 
이훌이 너무 어려 아무말도못할 때， 물로 된약훌 

쪼그만환 수저에 담아서 그들의 업에 넣기 전에 “하나 
님， 낫게 해주세요 라고 정성스레 기도하던 아내의 모 
슐을 기억하여 본다. 조금 성장하여 ‘옹얄이’ 를 할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기도후에 용알거리고 난 후에야 
약을 먹이던 아내의 모습율 기억하여 본다. 
좀더 성장하여 말하기 시작할 때， 엄마의 기도후에 
야멘’ 하여야 약을 먹이헌 모습을 기억하여 본다. 더 
성장하여 어느 정도 말할 때， 엄마의 기도를 더듬거리 
며 따라한 후에야 약을 먹이던 모습올‘기억하여 본다. 
이제는 성장하여， 혼자서 기도한 후에 약율 먹는 모습 
을 옆에서 지켜본다. 언챈가 몹시 아파서 약을 먹었다. 
옆에 었던큰아이가 “아빠!기도하효약드쩨요 “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이 왔다. 
하나님은 여러 형상으로 우리를 연도하신다. 목사 

님， 전도사님 ， 교사의 형상으로 때론 부모님， 아내， 자 
녀 , 친구， 이웃으혹 또는 자연을 통하여 우리률 인도하 
신다. 하나님은 우리롤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에 결코 
쉬임이 없으시다. 지금 이 순간도 옆에서 우리를 인도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순종하자.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 ， 가정， 학교 풍의 삶의 현장에 

서 주님을 잘 믿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며 성장하 
길기도한다. 

‘ -연글로써달라고했 

했짧藝績짧꾀$3훌큼룹룹경; 
각자의직분댐로 

연풋스쳐가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감동을 불잡는다 

1 
올해는 한 동네에 살고 계신 외삼촌댁에서 우리 집 김장을 같이 하기로 했다 

그 동안은 종종 집에서 어머님이 김장을 하실 때 옆에서 거드는 정도였지만， 이 
번에는 좀 달랐다. 전날 소금에 절여둔 배추들을 찬물에 흔들어가며 씻는 것부터 
속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다듬어 씻고 버무리는 모든 과정에 통참하게 
되었다. 처음에 시작할 때의 기세 당당함도 잠시 ， 허리를 시작으로 온몸 이곳 저 
곳이 쑤셔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녁 어스름한 무렵 김장하는데 사용된 모든 
그릇들을 씻고， 마당에 묻은 장독대에 배추를 차곡차곡 넣는 일까지 맛있게 먹을 
김치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렸다. 끝이 보이지 않던 일이 어느새 다 
마무리되고 조그마한 배춧잎을 골라 갖은 양념이 된 김치 속을 싸서 먹을 때는 
정말 꿀맛 같았다. 겉절이와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우고 쉬면서 문득 이런 생각 
을했다. 

‘어떻게 김장 담그는 것이 발명되었을까? ‘무채 · 미나리 · 갓 · 젓갈 · 새우 
젓 · 굴 · 파 · 고춧가루 · 마늘 · 생강 퉁수많은 재료들이 그것도 알맞은 비율에 
맞추어서 잘 섞어야 하는데 말이다. 그래야 볼품 없는 하나하나들이 김치라는 모 
습을 이루어낸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다. 
어찜 교회 안에서의 우리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동}는 생각이 들었다. 김 

치가 되기 전에는 속에 들어간 재료들의 각각 고유한 역할이 다르지만， 간이 잘 
맞게 버무려진 양념을 배춧잎 속속들이 골고루 채워 잘 익히면 간이 잘 배여 들 
어 맛있는김치가된다. 

우리 성도들도 각자 각자가 생긴 모습， 성격， 달란트， 직분은 모두 다르지만 어 
느부분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서로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각자의 일들만을 강조한다면 교회는 바로 서지 못하고 맡겨진 사명을 완 
수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 안에서 각자가 맡은 직분에 충실하며 하나로 융합될 
때 김장독 안에서 잘 익은 맛있는 김치처 럼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주님의 A칭찬 
받는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될 것이다. 

(오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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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링 

1 방송실 효띨 자막통역 봉사자 
(찬g뼈|빠구함 
충현교회 방송실에서 성실히 봉사할 한글자막통역 봉사 
자를모집합니다 
자격 ‘ 충현교회 세혜교인 
문의 552-8200(교환 224) , 562-4872 

22001 년도교정전도회 춘천 신촌 중학교교사모집 
봉사기간 2애1년 1월8일(월 )- 1월 12일(금) 
교사자격 ‘ 주님께 헌신된 성인 냥 , 녀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여 주실 분. 
3 충현복지관 뭘트교실 안내 
내용， 뀔트교실초급반 
일자 1월3일부터 
시간 매주 수요일 9:3α11 : 30 
수강료 3만원(월1만원) 
문의 5“-4885(내선3번) 

모임 

1 장로월요새벽기도회 
일시 25일(월)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2 인수집사회 화요새벽기덮| 
일시 : 26일(화) 새벽기도회 후 
잠소 베다니흘 

3, 남녀전도부 총회속회 
일시 31 일(다음주일) 15:00 
장소 칼빈홀 
대상 교구 및 전도회 연합회장 

4，권사전체교육 
일시 : 27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갈렬리흘 

남녀헌댈l 

한나 1 3지회총회 
일시:오늘교구모임후 
장소 ‘교육관 414호 

2 한나 14지회츰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만나흘 

번호 서。 며 。 교구 

1083 차영숙 2 

1084 박인학 6 

1085 긴u 단'"스"- 6 

1086 김옥순 8 

1087 신현숙 11 

1088 박재심 12 

소속부서 

베드로 

루디아 

루디아 

에스더 

루디아 

인도지 

김현자(10) 

박영순(8) 

곽상조(7) 

흐 1내추혀 
• - 0_ 

교외소식 / 새가족 

톨 빼 

1 정갑순타교집사 
(홍월성 집사의 모친， 15교구 봉천9구역) / 15일 별세， 18 
일장례 

남녀전도부하반기 
회계감사싫시 

1 감사실시기간 : 1 2월 첫 주일부터 1 2월 마지막 주일까지 
2 감사실시 장소 전도위원회실 

‘꾀파t~L.!률1~깅r:를-

12124(주일) 

교구흥회 

시간‘ 4부예배후 

장소 ; 본당 

2，교회학교싼양의암 

(교육1부 사랑부， 에바다부) 

시간 찬S때|배후 
장소 본당 

3.셰혜식 

시간 찬앙에배시 

장소 본당 

12128(륙) 

1 . 교샤흥회 

시간 오후 7시 

장소 길럴리흘 

쩌|직 앨범샌!활엉 

'11월 중에 회계감사를 받은 전도희는셰외 

12131C주일) 

윌로 · 은퇴 · 장기 · 근속자포상 
시간 찬S때|배시 

징소 ’ 본당 
2. 특별공동의회 

시간 찬앙에배후 

장소‘본당 

@촬영 대상 :45주년 제직 앨범에서 누락된 제직 / 1999년 12월에임명받은 2뼈년도남 여 서리집새찍었던분도 

다시 오세요)2때년 12월에 임명받은 2001년도남 · 여 서리집사 

@촬영 기간 : 2001 년 1월 21 일(주일)까지 주일민 촬영 

@촬영 시간 . 주일 오전10시에서 오후4시30분 사이에 방문하여 촬영할 것 

@ 촬영 장소 . 선교관 408호 홍보실 

@ 주의 사항 . 촬영날짜를 지킬 것(날짜를 넘기면 더 이상 받지 않음) 얘주년 제직앨범(청색앨범)에 나와 있는 제직은 

다시 찍지 않음 사진을 가져오는 것은 받지 않음.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1089 강용호 12 Jlτ t:f r3 곽상조(7) 1095 강호림 19 대학부 정규호(1) 

1090 강윤호 12 τ .;<.τt:-t「j 곽상조(7) 1096 장철남 19 청년1부 

1091 심운산 14 청년2부 서옥선 (5) 1097 최정숙 19 청년1부 

1092 송은일 19 사랑부 1098 이선민 19 에바다부 

1093 김낙찬 19 청년2부 최봉순(7) 1099 지은숙 3 루디아 

1094 양회자 4 루디아 계선화(1) 1100 이재규 6 청년1부 

짧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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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현중보의창 

띠 김성관 담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 

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 

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 

하여 주소서 

a 김창인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더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시고， 모 

든 교역자가 영흔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소유하게 하소서. 

델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 

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 예수 그 

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돼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 

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 

명력 있는교회가 되게 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 

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 층현에 속한 모든 영흔들이 예수 그 

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어드 

리며 ，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r째않흘 쇼lH합-- [ 섬·기·는· 분·들 l 

‘전E순’ 성도를 소개합니다 
· 시무장로 

김의철 조선근 
선교위원징 기획위원 

큰아들이 예수님을 믿고고퉁부에 다니며 오진국 이병학 

기도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믿는 탁01부징 재3교육위원징 

예수님을 믿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엄필성 강모용 

직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사 
X。lι\:13닐TX。} 씨가즉부징 

실이 믿어지지 않지만 역사적 실존인물이라 
남선우 서동석 
재1교얽{원정 딩회부서기 

는 것은 믿는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시 문홍구 조인제 
작되는 새가족부 교재 1과부터 차분히 배워 i드。T닙지。 O앤칭뼈징 

예수님을 잘 알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김천채 이창호 
혈혈루O씬앙대징 장년2부징 

박영식 김광남 
전도위원징 째성위원징 

‘박봉순’ 성도를 소재합니다 이하영 박인건 
째17.교구집 재13.교구정 

유아시절에교회학교를잠깐다닌적이 있 
안종욱 최명환 
쩨징위원 유년부정 

고 올 1월초에 심효숙 권사의 전도로 구역모 최기홍 이갑재 
임에서 먼저 성도들과교제를하다가 6월에 째11교구징 재15.교댐 

교회에퉁록했습니다. 새가족부집회에서 성 이정우 김단용 

경을배우며구원의확신도갖게되었고마 
잉O뉴엘천뼈g 중등1부징 

음의 평안도 갖게 되었습니다. 구역식구들과 한송규 김영수 
중등2부징 선교위원 

권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합 
원웅철 이형수 

니다. 중등3부장 정년1부정 

김구형 최윤덕 
효댁정 (새가족부 통신원1I 유지부징 

이태식 정태두 

최성현 

l 위임목사 김성관 

김은호 노광헌 
교구위원장 딩회서기 

윤인현 최대원 
선교위원 재2교육위원징 

오정헌 이 훈 
예배위원징 찬양위원징 

정운석 김영길 
재8교구징 재16교구징 

김종구 최무길 
유0범징 g션1부징 

차신득 김재명 
깅A예원징 행정위원장 

이종석 윤성철 
셰5교구징 기획위원장 

김인관 이병욕 
쩨6교구장 Xjf3교구장 

임무천 이종섭 
고등부장 기브리옐친웹정 

진홍용 전홍렬 
애H때부정 재9교구정 

황영일 손철 
재4교찜 영어교육부징 

정홍식 김환기 
신교위원 신혼1엠부징 

안동현 황의만 
소년부장 대획부정 

이계인 박덕양 

박홍규 권영욱 

· 부목사 
이홍성 이종대 이숭수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서광진 정혜성 
이준경 박인기 여성기 류병회 노경묵 
임채훈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방준영 

l 교육목사 정준희 한숭일 
· 협동목사 박형용 

• 선교사 이준교 안석렬 정은회 
이집트 수리님 수 딘 
허용구 권영일 추진희 
르웹 수딘 씌링카 

l 협력선교사 허요셉 (0입퇴 강기엽(수틴) 
l 찬양감독 강임구 
· 강도사 김영기 이종태 
. 여전도사 
정연회 임태주 김정자 배옥인 최지혜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백명자 김정연 

. 교정전도사 박양덕 

맨괜표디 
구운 시간 「g혼소당 오전 7:00 

11 오션9:00 본당 

주잃예 배 
m 오션 1 1:00 온당 

(수화，여국어 동시흉역 예에) 

W 오후 l얘외국어￥사혐빼)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정~þ}드리는빼) 

8빼lSaWle 9:00., m. 갈헐리훌{어바￡뻐m 

현양예빼 오후 5:00 본당 
수요예빼 l오전 11:00 ß오후 7:00 온당 
금 요 g 회 오후7:00 본당 
세액기도회 오션 5:00 본당 


